
• 2026 년 9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새 204/통 379)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1)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2) 속장님께서는 속회에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주세요.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42 - 50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 실족하게 함에 대한 경고(42 절), 죄를 대하는 과감한 태도(43-

48 절), 그리고 화목과 소금의 비유(49-50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2 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영적 리더십의 타락과 무책임함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3 절부터 48 절까지 등장하는 손, 발, 눈을 찍어내거나 빼 버리라는 비유는 문자 그대로의 신체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데 있어 타협 없는 단호함과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학에서 종종 사용되던 과장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익숙한 것이라도 죄의 도구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함을 역설하십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된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사야 66 장 

24 절의 종말론적 심판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실존함을 

일깨워 줍니다. 

49 절과 50 절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시련과 정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7. 나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만드는 과감히 끊어 내야 할 

죄의 습관이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8. 합심기도 

1)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내용을 위해 

2) 속원들을 위해, 특히 속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픈 속원을 위해  

3) 아콜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4) 우리 속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